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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의 비극>과 <세 개의 버튼>

코로나 바이러스에 모두 무사하신지요. 지구촌의 안전이 걱정되는 시절입니다. 

2020년 희곡 우체통 사업의 출발도 코로나로 인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이제 기지개를 켤까 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투고된 대본

들이 계속 쌓여가는 중이어서 더 이상 지원 작가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될 것 같

습니다.  

늦은 출발로 인해 올해의 첫 심사에서는 두 편의 희곡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포

문을 열 <X의 비극>은 탈진한 X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생존을 위해 모두가 마라톤 

선수처럼 달려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드러눕는 X세대 주인공

을 대비시킨 작품입니다. 작가의 시선은 냉소적이지만 가식이나 포장을 걷어낸 촌

철살인의 대사가 묵은 체증을 뚫어주듯 속 시원하고 위트가 넘치는 작품입니다. X

세대로 불렸던 1990년대 청년들의 어른 되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관객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 낭독회 초청작은 인공지능 AI를 소재로 삼은 <세 개의 버튼>입니다. 사건

의 전개가 장황하고 대사가 자연스럽지 않아 심사과정에서 조금 망설였던 작품입니

다. 그럼에도 그 동안 꾸준히 들어왔던 같은 소재의 작품들과 비교할 때, 단순히 소

재주의를 떠나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또 인간 중심의 사고는 올바른 것인지를 집요

하게 물어보는 작가의 관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알파고를 비롯해서 인공지능과의 

공존은 우리의 확실한 미래가 될 것 같지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이라 그 미

래의 삶이 어떨지는 상상하기 힘들죠. 연극이 그 상상의 역할을 맡아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코로나가 장벽이 없어진 지구촌에 영향을 미치듯, 문명의 급격한 

발전은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간을 내모는 것 같습니다. 그

럼에도 우리는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현재의 소소한 싸움과 고투하면서 살아야 

하겠지요. 국립극단 희곡우체통의 2020년 낭독회 역시 그렇게 우리의 현재읽기와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포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관객 여러분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희곡우체통은 국립극단이 공연할 문제작을 찾기 위해 마련한 상시 투고제도입니다. 

기성작가만이 아니라 숨어있는 모든 작가 지망생들에게 열린 제도로, 동시대의 시

의적절한 주제와 형식을 갖춘 장막극을 환영합니다. 신춘문예용 단막극은 국립극단

에서 공연할만한 장막극으로 수정, 보완해서 투고해주십시오.  



동시에 국립극단은 이 제도를 통해 비록 공연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능성 있는 여러 

편의 창작극을 발굴하여 낭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박한 형식의 낭독회이긴 

하지만, 작가가 문자로 구축한 세계가 실제 관객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효과와 문

제가 있을지 가능성을 점검하는 자리가 되고자 합니다. 이 낭독공연을 매개로 가능

성 있는 작품이 더 발전하길 바랍니다. 관객 여러분도 낭독공연이라는 징검다리를 

함께 놓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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